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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장면에서의 명리의 활용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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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urrent research trends of Four Pillars of Destiny and 

verify its values and potential in the counselling scene, as the Four Pillars of Destiny’s territory has been 

expanding to counselling, medical and psychiatric realm nowadays.

Methods: The studies were searched from psychotherapy to general consultation,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counseling and Four Pillars of Destiny. Twenty-one published research studies were selected 

for analysis. The studies were categorized into 7 groups, meta-analysis, comparison with other person-

ality tests, user’s trend analysis, utilization in job counseling, disease prediction study, utilization in 

treatment counseling, and use in Korean medicine.

Results: The selected studies attempted to expand Four Pillars of Destiny’s usage through combination 

with other field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Korean medicine, and personality test. Furthermore by 

analyzing Four Pillars of Destiny itself to extract its key elements in counseling, such as therapeutic 

counseling factors and occupational counseling factors.

Conclusions: At present, there are no standard use of Four Pillars of Destiny in counseling scene, for 

no large-sca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r completed on this subject. This current status quo leads 

this paper to end up just understanding the counseling factors and possibilities of Four Pillars of 

Destiny rather than its psychological theory and clinical effect. However, this research trend analysis 

will be helpful in preparing future studies investigating Four Pillars of Destiny’s counseling effect, ap-

plication in the counseling scene and its psychological theory. Also, further studies, including con-

firmation of the theory through the operational definition, prospective research, control study, stat-

istical technique are required in order to evaluate Four Pillars of Destiny's psychological theory and its 

effects to verify its use in clinical sc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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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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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상담이란, 한 명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 또는 심

리치료사와 한 명 이상의 환자 또는 내담자 간의 상호작용으

로, 상담의 목적은 사고 장애나 정신적 고통 또는 행동 문제

를 지닌 환자 또는 내담자를 도와 생활과제를 해결하고 사

고, 행동 및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다
1,2)

.

초기 심리치료 이론들은 대부분 Freud의 정신분석 이론

에서 파생되었으며 그 이후 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지닌 사람

들을 돕고자 많은 이론이 제안되었다. Corsini에 따르면 69

개의 새롭고 혁신적인 심리치료가 있으며
3)
, 다른 연구에 의

하면 현재에는 1,000개 이상이 이론이 존재할 거라 여겨진

다
4)
. 이 중 대부분이 이론들은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연구를 통해 심리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 불편감에 대해 특정한 안도감을 제공한다는 측

면에서 심리치료자의 독창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
2)
.

한의학에서의 상담은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끝없이 질문을 던지고 

현상 자체의 이해를 추구하는 철학적 방식을 견지하였다
5)
. 

동시에 �황제내경(黃帝內經)�을 시작으로 각각의 의서들은 

유불선(儒佛仙)의 동양철학적 요소들을 기반으로 염담허무

(恬憺虛無)
5)
, 이도료병(以道療病)

6)
, 성정(性情)의 차이와 심

(心)의 역할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마음 수양과 끊임

없는 노력의 강조
7)
와 같은 의론(議論)들을 제시하였다. 이런 

이론적 그리고 철학적 기반과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현재 한

의학 임상장면에서는 한의학 전통적인 상담법인 오지상승

요법(五志相勝療法), 이정변기요법(移精變氣療法), 지언고론

요법(至言高論療法), 경자평지요법(驚者平之療法), 암시요법

(暗示療法)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8,9)

 이 이외에도 감정자유

기법
10)

, 철학상담
8)
 등 다양한 상담기법들이 임상장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명리는 일월오성(⽇⽉五星)ㆍ28수(宿) 등 천체의 운행을 

포함한 자연의 질서와 그 질서에 상응하는 인사(⼈事)관계

를 음양의 소식(消息)과 오행의 생극제화(⽣剋制化)를 통해 

해명(解明)하려는 중국과 그 주변국가(한국, 일본 등)에서 사

람의 연월일시를 간지(⼲⽀)를 중심으로 그 상호 관계를 해

석하여 인간 삶의 길흉과 관련된 요수ㆍ빈부ㆍ귀천ㆍ성패 

등을 추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언 체계이다
11)

. 과거에는 이

런 역(曆)과 점(占)을 통해 삶과 세계의 변화를 예측하려는 

시도는 일상적인 과정이었다. 그러나 상징성을 통해서 인간

의 길흉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던 점복(占卜)의 시도들은 

과학적 실증자료를 토대로 하고 합리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현대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시대착오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오

히려 명리를 위시한 점복은 더욱 성행하고 있으며 그 시장은 

점점 더 성장하고 있고 기층문화(基層文化)라는 무의식적인 

측면에서부터 일상생활 곳곳의 관습화된 영역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삶과 생활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2,13)

. 

현재까지 진행된 명리의 선행연구는 전반전으로 명리의 이

론체계, 개인의 적성과 직업, 진로에서의 보완점 등에 대한 

부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점진적으로 범죄에 미치는 영

향, 환자 병증에 관한 연구, 건축과 공간디자인에 대한 연구 

등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연구 성과는 미흡하다
14)

. 

그렇지만 명리는 명리심리학
15)

과 같이 정신과 영역에 활용

하려는 새로운 시도들이 보이고 있다.

명리는 태어난 연월일시를 여덟 자의 간지(干支)로 나타

낸 것으로 그 하나하나의 글자가 그 사람의 기(氣)와 질(質)

의 흐름을 나타내며 본인을 상징하는 일간(日干)을 중심으로 

나머지 간지(干支)들과 관계를 통해 인간의 전반에 대하여 

해석을 시도한다
16)

. 특정한 성향들이 태어난 연월일시에 따

라 각각의 자리에 배치되고 그 위치와 농도에 따라 그 특성

이 발현되면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구성되고 인간은 각 성향

의 자리와 농도에 따라 세상을 읽어내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다르게 된다
17)

. 따라서 명리는 예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성, 주변과의 관계 맺음,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외부세계와 어떤 맥락을 이루고 살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한의학에 존재하는 운기학설(運氣學說)은 명리(命理)와 

마찬가지로 십간(⼗⼲), 십이지(⼗⼆⽀)를 활용하며 추가로 

삼음삼양(三陰三陽)을 배합하여 이를 육기(六氣)로 삼아 자

연과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고 기후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법칙을 파악하여 질병을 예방ㆍ치료하고자 한다
18)

. 

운기학설(運氣學說)과 명리(命理)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

연이 맺고 있는 상호연계성, 유기적(有機的) 관계인 천인상

응(天人相應)을 공통점으로 갖는다
11)

.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추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명리학과 자연과 인간의 관계

를 해석하는 운기학설은 서로 공유할 여지가 없지만, 인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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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

인의 질병ㆍ건강에는 모두 관심을 가진다.

명리는 인간의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어 

생에 대한 인간의 자유 의지를 무시한 정명론적 한계
19)

가 

있고, 과학적 실증자료를 토대로 하고 합리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현대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비과학적이라 비판이 있다
13)

. 

그렇지만 많은 심리이론이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증명하지

는 못했어도 심리적 불편감에 대해 특정한 안도감을 제공한

다는 점, 명리학이 정신과 상담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

고 있다는 점, 외부와의 관계 및 개인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해 명리가 가지고 있는 상담적ㆍ치유적 가치 그리

고 �황제내경(黃帝內經)�부터 내려오는 천인상응(天人相應)

에 기반을 둔 한의학적 가치를 고려해 볼 때 상담장면에서 

명리의 활용 가능성 및 유용성을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명리의 최신 연구동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방법

본 연구에서는 명리의 활용이 상담 장면에까지 확장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명리의 국내 최신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체계적인 방법으로 검색을 진행하였다. 사주 OR 명리를 키

워드로 하여 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

vice, http://www.riss.kr/), KISS (Koreanstudies Infor-

mation Service System, http://kiss.kstudy.com/)를 통

하여 2020년 6월 15일까지 출간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학

위논문은 제외하였으며 주제의 경우 RISS의 경우 철학, 역

사, 사회과학, 기술과학, 종교, 언어, KISS의 경우 공학분야, 

사회과학분야, 의약학분야, 인문과학분야, 자연과학분야로 

한정하였다. 검색결과는 연구방법, 상담에서의 이용 또는 적

용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2020년 6월 17까지 

출가된 논문 중 키워드를 상담 AND 명리, 기한을 2016∼

2020으로 한정하여 다른 경로인 Google Scholar (https:// 

scholar.google.co.kr/)를 통하여 추가적인 검색을 진행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에서 활용되고 있는 명리뿐만 아니

라 각종 활용 방법에 대한 제시, 타 영역과의 연계를 통한 

응용 등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였다. 검색되는 논문의 형태는 

임상연구, 사례보고 등의 형식들도 모두 검색 및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검색된 문헌의 목록을 2명의 연구자가 공유하

며 제목과 초록을 통하여 1차 선정을 진행하였으며, 논문 

전문을 확보하여 2차 선정을 진행하였다. 선정과정에서 의

견 불일치는 2명의 연구자(HSG, KHY)의 상의 하에 조율되

었으며, 의견이 불일치할 시에는 제3의 연구자(JSY)의 도움

을 받아 결정하였다.

III. 결과

1. 검색 결과 

위와 같은 검색방법을 통하여 검색을 진행한 결과 총 257

개의 논문이 검색되었고, 다른 경로인 Google Scholar를 

통하여 3건의 논문이 추가로 입수되었다. 1차 선정 결과 27

건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이 중 6건은 명리의 해석과 고증의 

문제에 관한 논문으로 상담과 직간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판

단하여 배제하였다. 총 21건의 연구가 본 동향 분석에 선정

되었다. 종합적 메타분석, 다른 성격검사와의 비교, 사주이

용자의 경향분석, 직업 상담에서의 활용, 질병예측 연구, 치

료 상담에서의 활용, 한의학 응용 등의 형식으로, 연구방법

과 주제로 나뉘어 분석되었다(Fig. 1).

1) 메타분석

총 1건의 메타분석
20)

이 검색되었다. 2016년 11월을 기

준으로 RISS에서 “명리”라는 키워드로 학위논문, 학술지논

문, 저서 등을 망라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고 검색된 총 1,886

건의 문헌 중 1,083건의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진행하였으

며 2차 분석을 통하여 명리의 전체적인 연구동향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분석에 의하면 연구들은 크게 3개의 분야인 

명리학 이론 및 사상연구, 명리학 활용분야, 타 분야와 명리

학 결합 연구로 나뉘었으며, 저서의 경우 명리학 이론 및 사

상연구가 787편(72.7%)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연구의 경우 이론 및 사상연구(137편, 48.6%), 명리학 활용

분야(72편, 25,5%), 타 분야와 명리학의 결합(73편, 25.9%)

으로 비교적 각 분야에 고르게 나타났다. 그중 타 분야로의 

연계의 경우 명리학과 동양의학과의 결합, 상담학, 성격특성 

연구, 정치 혹은 역사분야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서의 경우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명리학

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중에 자기과시용 발간하는 경우를 

제시하며 서적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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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isma flow chart.

2) 사주이용자의 경향분석

총 1건의 사주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하려는 연구
21)

가 존

재하였다. 연구는 2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검사를 바

탕으로 사주경험과 사회적 문제해결, 의존성 및 독립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사회적 문제해결 척도를 측정하

기 위해 Maydeu-Olivares와 D’Zurilla가 제작한 개정판 

사회적 문제해결 척도(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 

Revised)를 최이순이 우리말로 번안하여 재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22)

, 독립성/의존성 척도로는 Singelis (1994)

가 개발한 척도를 성인에 맞게 수정ㆍ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3)

. 

분석결과 사주경험과 심리적 특성변인이 의존성(F=0.25) 및 

독립성(F=1.46)과 긍정적 문제지향(F=1.74), 부정적 문제지

향(F=1.08), 합리적 문제해결(F=0.87), 충동부주의 문제해

결(F=0.28), 회피 문제해결(F=3.11)로 사회적 문제해결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사주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을수록 사주경

험 빈도가 늘어났지만(F=37.13) 사주경험과 심리적 특성과

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다른 성격검사와의 비교

다른 성격검사와의 비교의 경우 총 5건14,24-27)
의 연구가 

존재하였으며, 그 중 3건14,25,26)
의 연구는 두 검사간의 이론

적 배경을 통하여 유사성을 설명하고자 하였고, 2건
24,27)

의 

연구는 실제 자료를 통하여 두 성격검사 간의 관계성을 파악

한 연구였다. 1건
14)

은 DISC 행동유형, 1건
24)

은 MBTI 성격

유형검사, 3건25-27)
은 에니어그램과의 상관성에 관하여 고찰

하였다. 

DISC 행동유형(DISC at a glance/DISC behave type)

과 명리학의 일간(日干)과의 성격을 비교한 연구
14)

에서 

DISC 행동유형의 각 행동유형과 명리의 일간(日干)의 성격

을 비교하여 주도형(Dominance)과 갑목(甲木), 경금(庚金), 

사교형(Influence)과 병화(丙火), 정화(丁火), 안정형(Steadi-

ness)과 을목(乙木), 무토(戊土), 기토(己土), 신중형(Consci-

entiousness)과 신금(辛金), 임수(壬水), 계수(癸水)간의 이

론적 유사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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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TI 성격유형검사와 명리의 연관성을 고찰한 연구
24)

에

서는 MBTI의 외향성(extroversion)과 내향성(introver-

sion)을 중심으로 사주의 특성과 비교하고 있다. 외향성(E)

의 피검자 10명과 내향성(I)의 피검자 10명의 사주를 분석

하여 각 사주의 일간(日刊), 월지(⽉⽀ㆍ출생월), 오행의 개

수, 오행의 비율, 양(陽)ㆍ음(陰) 천간(天干)ㆍ지지(地支)의 

개수와 외향성과 내향성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연구에서 

오행의 개수, 오행의 비율이 외향성 및 내향성과 관련되어있

다고 결론지었지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뿐 통계적 검

정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명리학과 에니어그램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논문은 총 3

건이 존재하였다. 2편의 연구
25,26)

는 이론적 연관성에 관하

여 연구하였고, 1편의 연구
27)

는 실제 자료를 통하여 그 연관

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유사성을 설명한 2편의 연

구
25,26)

에서는 에니어그램과 명리 모두 성격이 출생과 동시

에 형성된다는 유사성을 제시하고 있다. 애니어그램은 사람

을 9가지 유형인 1번 유형-개혁가, 2번 유형-조력가, 3번 

유형-성취자, 4번 유형-예술가, 5번 유형-사색가, 6번 유형-

충성가, 7번 유형-낙천가, 8번 유형-지도자, 9번 유형-중재

자로 분류하며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는지, 주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파악하며 명리에

서는 태어난 날의 일간(日干)에 따라 그 외부적 성격을 파악

한다. 두 논문에서 9가지 기본성격 유형과 일간(日刊)과의 

관계, 성격의 역동성과 신강신약(身强身弱), 성격유형 날개

와 지장간(支藏干), 방향성과 대운(大運)의 관계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명리와 사주의 연관성을 실제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한 연구
27)

에서는 참가자 448명의 연월일시과 설문검사를 

통해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

다. 그 결과 성격유형과 일간(日干)과의 상관관계, 절기와 성

격유형과의 연관성, 십정격(十正格) 성격유형과의 연관성 및 

다른 연구에서 제시된 사주와 에니어그램의 역동성, 날개 유

형, 통합과 분열에 관한 연관성에 대하여 전문적인 통계분석

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단순 비율로만 비교에서도 유의미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4) 치료상담에서의 활용

총 3건17,28,29)
의 논문이 상담장면에서 명리가 가지고 있

는 치료적 가치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모든 논문이 명리의 

자기 수용적 가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주역과 명리학의 치

유적 가치에 대하여 고찰한 논문
17)

의 경우 동양적 사고에서

는 질병을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 그리고 철학적인 병까

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무슨 병이든지 마음이나 몸의 균형이 

깨어질 때 생겨난다고 파악하였다. 태어날 때 지니게 된 일

간(日干)과 나머지 일곱 자리 오행과의 관계를 가늠하여 강

약을 판단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약화하는 용신(用神)을 판단

하여 일간(日干)의 오행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시기가 오면 

나아가 재능을 펼치고 반면에 균형이 깨어지는 시기가 오면 

세상에 나아가기보다는 칩거한 채 자신을 갈고닦으면서 앞

날을 준비하는 자세를 취하는 시기와 균형에 대한 섭생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명리를 통해 주체적으로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명리를 자신이 어떤 성향의 사

람인지 바라보는 성찰과 자각의 도구로의 성향 이론으로 재

구성하며 자신의 행동패턴과 고통 등이 어떤 성향의 영향을 

받는 것인지를 해석하고, 어느 성향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

하고 병이 들었는지를 알아내고, 지금이 어떤 성향이 강화된 

시기인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명리를 활용하여 명리의 자

기 치유와 동양식 상담이론으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자기 치

유적 해석 도구로서의 가치를 제안하며 명리의 자기 수용적 

가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명리학의 한국적 단기상담 가능성에 대하여 탐색한 논문
28)

은 명리상담가 5인과의 인터뷰를 폴 리퀘르(Paul Ricoeur)

의 해석학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상담가들은 명리학의 

상담적 가치를 내담자의 일간(日刊)이 처한 환경이 좋은지 

혹은 좋지 않은 환경인지를 판단하고, 지금 내담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측함으로 이를 통해 단시간 내

에 핵심만을 가지고 접근하여 내담자의 저항문제를 해결하

여 비용 및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단기상담의 가능성에 대하

여 논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하여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을 줄일수 있다고 보았다. 상담자가 일반적인 상담의 과

정처럼 내담자의 감정의 문제 및 심리적 갈등 문제를 다루는 

방식으로 심리학적 방어기제인 저항을 줄이는 과정을 겪지 

않고, 명리학적 접근 방법인 핵심 화두를 던지는 방식을 통

하여 문제에 내담자를 곧바로 직면(Confrontation)시킨다. 

저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저항의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과 상담시간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내담자에게 자기이해와 

인식을 넓혀 자신의 본질적 모습을 수용하게 만들며, 불일치

되는 삶을 통찰하고 일치시키는 변화를 형성하도록 도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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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하여 내담자는 지금까지 삶에 대한 자세나 심리적 

상황들에 대해 공감적 이해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자신의 

숙명론적 삶을 수용하고 이해함으로써 자기수용적 치료의 

과정을 겪는다고 보았다. 다른 한 논문
29)

의 경우 한 명리학

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개인이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경험

하게 된 ‘숙명론적 한계상황의 수용’을 통한 ‘마음챙김’의 치

료적 가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대상자는 명리학을 공부하

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알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면서, 이

해할 수 없었던 자신에 대한 수용을 이야기하며 ‘맥락적 자

기’를 인정하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대상자는 명리분석

을 통하여 자신의 정해진 숙명적 운명을 이해하고, 이해되지 

않았던 타인의 모습들을 사주 분석을 통해 이해하게 됨으로

써,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의지대로 펼쳐지지 않는 숙

명론적 한계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하여 고찰한다. 

저자는 이런 자신을 수용하는 인지의 변화를 ACT (Accep-

tance Commitment Therapy; 수용전념치료)적 요소로서 

인터뷰 대상자의 명리학 공부를 통한 ‘숙명론적 한계상황의 

수용’으로부터 명리학의 그 치료적 가치를 찾는다. 명리학의 

‘숙명적 한계상황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성향을 바라보고 고

통을 일으키는 성향을 읽어 통찰 속에서 맥락적 자기를 이해

하고 인정하며 화해하는 과정은 곧 ‘수용’을 의미한다. 저자

는 이러한 자신에 대한 ‘수용’은 곧 심리적 유연성이라는 치

료적 의미를 갖게 한다고 보았다.

5) 한의학 응용

총 2건
30,31)

의 논문이 명리와 한의학과의 연관성을 통한 

상담 또는 치료 방식을 제시하였다. 1건의 논문
30)

은 명리를 

통하여 섭생법 및 직업 선택, 거주지 선택을 제시하고 있다. 

사람의 얼굴의 형태를 통하여 오장육부의 대소를 추론하고 

이를 통한 음양오행 체질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오행적 

특성과 개인의 명리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개인의 심리, 

부족한 기운과 섭생법 및 직업선택, 거주지 선택을 제안한

다. 하지만 오행체질이론을 제시하였으나 진단법을 제시하

지 않았고,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법 및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사주 또는 오행체질이론을 통하여 이

전에 내담자가 있었던 사건 또는 습관의 당위성에 설명해주

는 것에 그치고 있다.

한의학에서의 응용에 관한 다른 1건의 논문
31)

은 명리이

론을 응용하여 장부와 기혈의 허실을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

로 침치료를 시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명리를 통하여 

오행 중 가장 왕성한 세력을 가장 실한 장부로 판단하고 음

양의 세력을 보아 기혈의 허실과 장부의 허실을 구분하여 

천간(天干)과 지지(地支)를 합쳐 양에 속한 것이 많으면 육부

와 기가 실한 것으로 보고 음에 속한 것이 많으면 오장과 

혈이 실한 것으로 본다. 위에 나타나는 장부와 기혈의 허실

과 호소하는 증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치료로 해당하는 

장부의 오수혈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6) 직업 상담에서의 활용

총 4건32-35)
의 논문이 명리의 직업 상담적 측면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1건
32)

의 논문의 경우 시대에 따른 명리에서의 

직업적성론의 발달과 그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다른 3건33-35)
의 논문은 특정 직업군에서 나타난 명리적 특

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직업적성론의 발달을 고찰한 연구
32)

에서는 명리학에서 

직업적성론에 대한 연원과 전개과정을 문헌적으로 고찰하

였다. 곽박에 의해 창시되었고 당ㆍ송대에 집대성된 고법명

리학에서는 타고난 본성인 오상(五常)을 기준으로 하되 육신

(六神)을 참고하여 직업적성을 판단한 성격 위주의 직업적성

론을 제시하였다. 북송 초 창시되었으며 남송시대를 기점으

로 본격적으로 사용된 자평명리학의 경우 직업선택에 오행

과 오상(五常), 격국(格局)과 용신(用神)을 활용하였다. 격국

(格局)은 성격, 용신(用神)은 흥미에 부합하는 개념으로 마찬

가지로 흥미보다는 성격에 초점을 두는 직업적성론을 제시

하였다. 웨이치안리(1911∼1988)의 저술한 명학강의(命學

講義)의 직업적성론의 경우 사회가 고도로 분화한 직업을 기

준으로 새로운 직업적성을 제시하였다. 용신(用神) 오행을 

기준으로 직업을 분류한 후 용신(用神)을 최우선 요소로 삼

고, 격국(格局) 일간(日刊)의 강약을 부수적인 요소로 삼아 

직업적성을 판단하여, 이전의 직업적성론과는 다르게 본인

의 흥미도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여 현대의 직업관에 좀 더 

적합한 직업적성론을 제시하였다. 

나머지 3건33-35)
의 논문의 경우 각각 연구원, 엔터테인먼

트 종사자, 교사에 대한 직업의 명리 특성 및 실제 사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 6명의 사주를 분석한 연구
33)

에

서 그 특징으로 식신과 상관 성향의 격이나 격국(格局)을 취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원국에서 식상의 격을 이루지 않으

면 대운(大運)에서 식상의 성향을 강화시켜 식상 격국(格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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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이 나타난다는 점, 모든 사례에서 재성이 원국에서 

뚜렷하거나 대운(大運)에서 재성이 강화되어 식상생재격을 

형성한다는 점, 화(⽕)가 원국에 드러나지 않고 화(⽕)가 암

장(暗藏)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엔터테인먼트 종사자 

8명의 사주를 분석한 연구
34)

에서 엔터테인먼트 종사자의 특

성으로 격국(格局)으로 식신ㆍ상관격과 정인ㆍ편인격이 있

음을 제시하였다.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35)

에서는 교

사 직업군에서 단기재직을 배제한 10년 이상 장기근속 교사

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총 10명을 대상으로 십성(十星), 격국

(格局), 용신(用神)을 중심으로 사주를 분석하여 교사의 적성 

분석의 공통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격국(格局)의 분포는 

다양했지만 과반수가 식상격에 집중되고 있었고, 재성은 대

체로 약하거나 정재 또는 정재합이 우세하였고, 관성은 대체

로 약하거나 정관 또는 정관합이 우세하였고, 인성은 대체로 

약하거나 정인이 우세하고, 일간은 대체로 통근(通根, 지지

의 지장간에 일간과 도일한 오행이 있는 경우)하였고, 사주

의 조후용신(調候用神, 사주가 조화로운 경우)이 모두 충족

되어 있으며 대운(大運)의 흐름이 격국이나 용신을 파극(破

剋, 용신이 약해지는 기운이 들어오는 경우)하지 않고 필요

한 십성(十星)을 부조(扶助)하고 있는 공통점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이 3건의 논문 모두 후향적 사례분석 연구인 점, 

대조군이 없는 단일군 연구라는 점, 그리고 그 사례가 많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7) 질병예측 연구

총 5건36-39,42)
의 논문이 질병예측 연구에 관해서 검색되

었다. 1건
36)

의 논문은 명리학에서의 그 연원 및 이론적 근거

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으며, 2건
37,38)

의 논문은 질병 예측 시

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였으며, 2건
39,40)

의 논문의 경우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사주를 분석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

였다. 

질병예측의 연원에 대하여 고찰한 논문
36)

의 경우 여러 고

전 이론 ｢연해자평｣, ｢삼명통회｣, ｢궁통보감｣, ｢적천수｣, ｢명

리정종｣들을 통합하여 명리를 통하여 사람의 질병 진단 방

법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다.

논문은 질병 예측 시스템 연구의 경우 시리즈 연구
37,38)

로 

간지(干支)가 주관하는 장부와 부위, 그것이 속한 경락과 병

정의 정도, 수화의 조화 여부, 간지(干支) 오행간의 조화 여

부를 통하여 질병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선천체격, 사주의 

격국(格局), 용신(用神)과 대운(大運)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최종적으로 아픈 부위, 시기를 진단하

여 예방법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저자는 개념적 노드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지식을 표현하기 위해 제안된 퍼지 유항 

부호 그래프인 Fuzzy Cognitive Map을 통하여 인과 관계 

지식 베이스를 작성하여 명리의 불확실한 다인적 인과관계

를 추론하여 이를 통해 명리를 통한 진단 알고리즘을 제시하

였다. 

4대 중증질환자의 정서적 스트레스와 명리학적 선천성 

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고찰한 연구
39)

는 요양시설 입소

한 65세 이상의 노인 1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단일군 전ㆍ후 표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한국판 사건

충격도(Impact of Event Scale-Revised Korean ver-

sion)
40)

문항과 정서적 탈진정도 측정 지표로 Maslach (1981)

의 Maslach Burnout Inventory41)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그 결과 환자의 사주와 질환이 연관성에서 목과 금, 수는 ‘뇌

혈관질환’이 각각 78.1%, 45.8%로 가장 높았고, 화는 ‘심장

질환’이 44.0%로 가장 높았으며, 토는 ‘기타’가 60.0%로 가

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x2=94.538, p＜.001). 연구자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서 명리학적 선천

성 질환과의 4대 중증질환과의 연관성을 기반으로 명리학적 

선천성을 통하여 사전에 질환을 예측하고 파악하여 질환을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

다. 

여성생식기암(癌)의 명리학적 요인에 관하여 고찰한 연구
42)

의 경우 여성생식기암 환자 30인의 연월일시와 발병의 명리

학적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의 불급이 여성생

식기암의 발병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일간(日刊)의 음

양과 귀문관살의 유무, 대운(大運)과 세운(歲運)에서 수(⽔)

에 합(合)ㆍ형(刑)ㆍ충(沖)이 집중되는 시기, 지장간(支藏干)

의 수(⽔)가 타격을 받는 대운(大運)과 세운(歲運)의 시기를 

여성생식기암의 위험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마찬

가지로 후향적 연구, 통계를 활용하지 않은 점 그리고 단일

군 연구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IV. 고찰

현재 임상에서 정신분석, 실존주의 심리치료, 인간중심 

심리치료, 행동 심리치료, 인지 심리치료 등 다양한 심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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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와 상담이론들이 내담자를 위하여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

으며
2)
 한의원, 한방병원 등에서도 전통적인 한의학 상담법

인 오지상승요법(五志相勝療法), 이정변기요법(移精變氣療法), 

지언고론요법(至言高論療法), 경자평지요법(驚者平之療法), 암

시요법(暗示療法) 등 또한 활용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많은 

이론과 기법들이 계속해서 개발 및 활용되고 있다
8,9)

.

점복은 혹세무민, 비과학적이란 이유로 배척받았고 기층

문화(基層文化)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다, 대중일간지에 운세

가 게재되기 시작하면서 명리를 포함한 점복은 대중문화로 

편입하게 되었다. IT 기술과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기술발

전에 따라 익명성, 쌍방향 상호작용 등이 향상됨에 따라 명

리를 포함한 점복문화는 비약적으로 산업화의 길을 걷게 되

었다
12)

. 그러한 경제적 성장과 함께 그에 관련한 연구들도 

점차 증가하여 현재 전반전으로 명리의 이론체계, 개인의 적

성과 직업, 진로에서 보완점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범죄에 

미치는 영향, 환자 병증에 관한 연구, 건축과 공간디자인 연

구 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14)

 명리심리학
15)

과 같이 정신과

적 영역까지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다양한 연구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명리학의 타 분야로의 확산과 정신과적 

영역까지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명리에서의 

상담적 요소에 관한 현재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획

되었다. 본 동향 분석에서는 연구의 방식 또는 그 적용 영역

을 일곱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첫 번째로는 이전에 진행된 메타분석에 대하여 논하였다. 

분석에 의하면 연구들은 크게 명리학 이론 및 사상연구, 명

리학 활용분야, 타 분야와 명리학 결합 연구로 나뉘었으며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각 분야에서 고르게 나타났

다. 

두 번째로, 사주이용자의 경향분석에 대하여 주목했다. 

명리를 활용하는 사용자의 취약성에 관한 연구로 사주를 이

용하는 내담자들이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의존성 및 독립성

을 일반인과 비교한 연구였다. 개정판 사회적 문제해결 척도

와 Singelis가 개발한 독립성, 의존성 척도를 활용하여 사주 

이용자들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사주이용자와 일반인 사이

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주 

이용자가 일반인에 비해 특이적인 취약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성격검사와의 비교에 대하여 살펴보았

다. 다른 성격검사로는 DISC 행동유형, MBTI 성격유형검

사, 에니어그램이 존재하였으며 실제 사례로 두 성격이론 간

의 유사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유사성은 존재하였

고 저자들은 상관성을 확인했다고 하였으나 연구는 후향적

으로 진행되었으며 적절한 통계적 검정을 거치지 않았다. 에

니어그램 연구의 경우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해본 결과 성격

과 연월일시간의 아무런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네 번째로 명리의 상담 장면에서의 치유적 가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모든 논문에서 각각 ‘자기 자신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바라보는 성찰과 자각의 도구’, ‘스스로를 성찰하

는 자기 치유적 해석 도구’, ‘자기 이해와 인식을 넓혀 자신의 

본질적 모습을 수용하게 만들고, 불일치되는 삶을 통찰하며 

일치시켜 이를 통한 삶에 대한 자세나 심리적 상황들에 대해 

공감적 이해’, ‘자신에 대한 수용’, ‘맥락적 자기를 인정하게 

된 과정’과 같이 명리의 숙명론적 한계 상황들을 받아들임에 

대하여 관찰하였고 자기 수용적 가치를 논하며 명리가 가지

고 있는 ACT적 요소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 이외에도 명

리가 가지고 있는 균형, 시기 그리고 직면(Confrontation)

에 대하여 논하였다. 

다섯 번째로, 명리 이론을 한의학에 응용한 연구에 대하

여 고찰하였다. 두 논문 모두 명리를 통하여 환자의 선천적

인 체질을 판단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하여 장상학과 유사한 

오행이론 또는 장부의 기혈허약 이론과 배합하여 섭생법, 치

료법, 질환에 대한 설명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렇지만 두 논

문 모두 이론적 근거 및 활용방안만 제시하였지 실제 적용에 

대하여 논하지 않았다.

여섯 번째로 직업 상담에서의 활용에 관한 논문을 논하였

다. 한 개의 논문은 명리학에서의 직업이론의 발달과정과 그 

근거에 대하여 논하였고, 나머지 3개의 논문은 모두 후향적 

분석 연구로 연구자, 엔터테인먼트 종사자, 교사와 같이 이

미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

의 사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주에서 

공통적인 요인을 찾을 수는 있었지만, 후향적 연구로 그 신

뢰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일곱 번째로 질병예측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질병예

측의 연원에 관하여 고찰한 연구, 예측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질병의 명리적 원인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가 존재하였다. 그 연원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직업연구와 마찬가지로 고전을 근거로 하여 명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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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질병을 예측하기 위한 문헌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시

스템 개발의 경우 명리에서 추출할 변수와 시스템을 활용하

여 추출된 요인들을 결합하여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고찰하

였다. 명리적 원인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의 경우 4대 중증질

환자, 여성생식기암(癌)의 명리적 원인을 살펴보기 위한 후

향적 연구였다. 각 연구에서 환자의 사주에서 공통점이 나타

났지만, 직업이론과 마찬가지로 통계학적 검정을 거치지 않

았으며 후향적 연구라는 한계점을 지닌다.

살펴본 바와 같이 명리학을 상담 장면에서 활용하기 위한 

또는 활용하기 위해 그 근거를 찾기 위한 여러 연구가 존재

한다. 그렇지만 많은 연구가 민속학적으로 점복문화의 실태

문제, 점복이론체계 구축의 문제, 점복이론의 연원 및 해석

과 적용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많은 서적이 학술

적 연구보다는 명리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중에 자기과시

용으로 출간하는 경우가 많아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문

제점도 가지고 있다
20)

.

명리 이론이 명확하게 정립 및 정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론의 불분명함, 지나치게 많은 

변격이론,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관점 차이는 명리의 사용을 

더욱더 어렵게 만든다
17)

. 태어난 연월일시가 삶 전반을 결정

한다는 명리의 대전제는 한 연구
28)

가 보여주듯이 실제 설문

검사를 기본으로 한 다른 성격검사와 연월일시에 유의미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과 만나 그 기반이 흔들리게 

되며, 더 나아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세상은 필연적

으로 흘러간다는 정명론적인 세계관인 숙명론이라는 철학

적 문제와도 맞닥뜨리게 된다. 로고테라피를 제창한 빅터 프

랭클의 경우 숙명론 자체가 이미 신경증적인 증상이며 환자

들은 자신의 콤플렉스와 성격에 대하여 변명하고 정당화하

려는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어
43)

 명리학의 이런 숙명론적 전

제는 상담에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회

현상으로 실재하는 명리 그 자체는 운명론과 허무주의에의 

몰입, 사회적 불안조성, 비용의 낭비 등과 같은 역기능적인 

측면들도 지닌다
44)

.

그렇지만 사주이용자의 경향분석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명리를 활용하는 사용자와 일반인을 비교하였을 때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독립성, 의존성 영역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

지 않는 것을 볼 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의 활용에 

안전할 것으로 보이며 환자에 대해 있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하여 안전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명리의 

이러한 숙명론적인 전제는 ACT의 요소로 작용하여 심리적 

경험을 통제, 제거 혹은 회피하려는 내담자의 비효과적 전략

을 떨쳐 버리고, 아픈 정서나 감각 혹은 경직된 사고가 나타

날 때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명리는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경험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가치(의미 있는 삶의 방향)를 명확히 하

고, 이러한 가치 탐색과 일치하는 다양한 행동을 취하는 법

을 배우게 됨으로써 내담자의 성장을 도울 요소를 가지고 

있다
2)
. 명리의 다른 요소인 직면(Confrontation)과 직접적

으로 답을 주는 방식의 상담방식은 비용과 상담시간을 감소

시킴으로써 단기상담으로서의 장점이 있다. 명리는 의사결

정을 위한 참고자료나 정보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삶의 

통찰보다는 문제해결을 원하는 경향이 강하며
45)

 직접적인 

문제해결 상담을 선호하는 동양권의 경향성
46)

을 볼 때 단기

상담에서 그 효용에 관해 연구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환자

가 장기 상담 필요하거나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 또는 외상

(trauma)을 가지고 있다면 명리가 가지고 이러한 특성들은 

환자가 진지하게 자신을 되돌아보며 개선하기보다는 오히

려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며 무력감에 빠지거나, 모든 문제를 

자신이 태어난 날이나 부모 또는 타인과 같은 외부요인의 

탓으로 돌려 자신의 책임을 흐리게 할 소지가 있다
44)

. 이러

한 점을 볼 때 명리는 현재 상태에 납득하며 극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 또는 도움마저 거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상담 장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확인

하고 및 그 효과요소를 추출하여 상담장면에 맞춰 변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향후 명리학에 기반한 상담의 내담자에 대한 효과와 

실제 상담 장면에서 활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체계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 종합하였듯, 명리학의 

전제에 관한 문제인 숙명론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명리학의 오행 균형론과 오행 생극제화(生

克制化)를 기반으로 한 관계론, 맥락적 자기 이해, 직면

(Confrontation)과 같은 상담기법을 상담장면에 적용하고 

그 안전성에 대해 평가할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

지막으로, 한의학에서 기본 이론인 자연계가 인간에 영향을 

미치는 천인상응(天人相應), 그리고 인체 내부의 음양오행과 

장부 기혈의 상호 관계에 따른 생리적 병리적 역동을 진료에 

응용하는 것에 더하여, 한방신경정신과 임상장면에서 인간

과 인간사이의 역동적 상호 관계 측면에 대한 정보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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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리적 가치를 연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

겠다.

V. 결론 

1. 현재 명리와 관련된 연구들은 크게 명리학 이론 및 사

상연구, 명리학 활용분야, 타 분야와 명리학 결합 연구로 나

눠진다.

2. 상담과 연관된 명리의 영역은 크게 메타분석, 다른 성

격검사와의 비교, 이용자의 경향분석, 직업 상담에서의 활

용, 질병예측 연구, 치료 상담에서의 활용, 한의학 응용으로 

분류되었다.

3. 명리 이론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이론이 불분명하

며, 사용자,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상담에 활용 및 

연구를 위해서는 명리에 대한 명확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명리를 상담 장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자 적용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상담에서 명리의 치유적 가치는 숙명론적 한계 상황들

을 받아들임’을 통한 ACT적 요소를 가진다. 

6. 상담에서 명리를 활용 시 명리가 가지는 ‘직면

(Confrontation)’을 통하여 저항의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상담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소를 가진다.

7. 명리는 단기 상담에서의 장점을 가질 수 있지만 장기 

상담에 활용 시 그 안전성에 대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8. 명리가 가지고 있는 상담의 순수한 치료적 요소 이외

에도 직업 상담, 질병예측, 한의학 응용 등에 활용 될 수 있

어 내담자와의 상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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